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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자녀 출생 후 5년 동안의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변화 양상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계층을 확인하
고, 잠재계층에 따라 어머니 우울의 변화 패턴,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1차년도(2008년)부터 5차년도(2012년), 7차년도(2014
년)부터 10차년도(2017년)의 1,243명의 자료를 성장혼합모형분석, 다집단 성장 모형분석, 일원분산분석 방법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 변화 양상은 저수준 저변화, 중수준 상향, 상수준 무변화의
3개 잠재계층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잠재계층에 따라 어머니 우울의 변화 패턴을 확인한 결과, 상수준
무변화 집단의 어머니는 5년 동안 우울 수준이 증가하는 패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잠재계층에 따라 취학
전 유아 시기의 학교준비도 4개 하위 요인 모두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4개 하위 요인 모두 저수준 저변화 집단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행복감은 대체로 저수준 저변화 집단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변화 양상이 어머니 자신뿐 아니라 취학 전 유아 시기, 초등
학교 저학년 시기의 자녀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부부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atent classes in the changing patterns of marital 
conflict perceived by mothers to explore its relationship with the changing patterns of mothers' 
depression, school readiness, self-esteem, and happiness of their children five years after their birth. A
total of 1,243 responses from the 1st (2008) to 5th (2012) and 7th (2014) to 10th (2017)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tudy(KCYPS) were analyzed by Latent Growth Modeling (LGM) and Growth Mixture 
Analysis (GM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ree changing patterns in the mothers' perceived 
marital conflict groups were identified: low-low changing, average-uptrend, and high-unchanging group.
Second, an increasing pattern of depression was found from mothers of high-unchanging group over five
years. Third, school readiness for their children was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latent classes. In 
particular, children from the low-low changing group showed higher readiness as well as self-esteem and
happiness. Fourth, children from mothers of the low-low changing group showed high self-esteem and
happiness in lower grades in elementary school.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mothers' 
perceived marital conflict had an influence on themselves as well as their children's school related 
behaviors. Suggestions for an intervention program to resolve marital conflict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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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부부갈등은 자녀 발달 과정의 위험 요인이다[1]. 부부

갈등은 다양한 연령 자녀의 심리적 특성, 문제행동, 학업 
능력, 학교적응 등의 적응 문제와 관련성이 있다[2-5]. 
부부갈등은 자녀의 인지, 정서, 행동 발달 특성에 따라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모의 심리적 특성 및 양
육태도를 매개로 영향을 미친다. 과거의 연구들이 주로 
부부갈등과 관련된 횡단 연구를 진행한 것과 달리 최근
에는 부부갈등과 관련된 종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부모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종단적 관점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변화궤적이 자녀의 발달 특성과 관련성
이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었다[6]. 하지만 그동
안의 선행연구는 부부갈등의 변화궤적이 전제 집단 내에
서 다른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갈
등의 변화 유형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
다. 변화 유형에 대한 이해는 변화 특성에 기초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어떤 변화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변화 양상에 따라 심리적 특성 중 
하나인 우울의 변화 패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변화궤적에 기
초한 잠재계층집단에 따라 유치원 시기의 학교준비도, 초
등학교 시기의 자녀의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차별적인 특
징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부부갈등은 자녀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 및 부모의 
심리 및 양육 특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 정서 안정성 가설(Emotional security 
hypothesis)에 따르면, 부부갈등은 자녀의 정서 불안정
성을 촉발하고, 정서 불안정성이 일상생활 속의 효과적인 
대처, 정서 및 행동 조절의 어려움을 야기함으로써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8]. 또한,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
의 변화궤적은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
라[6], 어머니의 우울을 매개로 자녀의 문제행동, 수면문
제 등에 영향을 미친다[9-11].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
등은 온정적 양육태도 및 가족유연성을 매개로 하여 유
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인지, 정서, 행동 발달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변인이다[13-15]. 특히 최근의 연구 결과
는 어머니 우울의 변화 궤적이 자녀의 친구 관계 및 친사
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16].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원인 
중 하나는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높을 때 바람직하지 않
은 양육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7-18]. 그
리고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 중 하나
는 부부갈등이다[9-10]. 이는 결혼 생활 과정에 유발되
는 긴장과 스트레스가 우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 재인용].

그동안 많은 연구들은 부모의 특성이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 및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등의 심리
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취학 전 유아의 학교
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며[20-23],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
애착, 부모의 행복감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
에 영향을 미친다[24-27]. 그러나 부모의 양육 특성 및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 중 하나인 부부갈등이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 및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으로 탐색한 연구
는 드문 실정이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 간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집단을 중심으로 부부갈등의 특성에 대한 횡단 및 
종단적 접근을 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어머
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변화 양상에 존재할 수 있는 변
화 유형을 탐색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둘째, 어머니가 지
각한 부부갈등과 우울 간 관련성을 살펴본 많은 연구들
이 횡단적 접근을 한 것과 달리, 부부갈등의 변화 유형에 
따라 우울의 변화 패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는 차
이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시기에 어머
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 초
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한 경험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변화 

양상에 존재할 수 있는 변화 유형에 기초한 잠재계층을 
확인하고, 잠재계층에 따라 어머니 우울의 변화 패턴, 취
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자아
존중감,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1)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변화 양상에 존재할 
수 있는 변화 유형에 기초한 잠재계층을 확인한다.

2)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어머니 우울의 변화 패턴
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3)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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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한국아동패널의 1차년도(2008년)부터 5차년도(2012

년), 7차년도(2014년)부터 10차년도(2017년) 자료를 사
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부터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 발달 과정을 추적 조사하는 자료이다[28]. 본 연구
에서 부부갈등의 결측치는 완전제거(listwise deletion) 
방식을 사용하여 처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차년도
(2008년)부터 5차년도(2012년)까지 어머니가 지각한 부
부갈등 데이터가 모두 있는 1,243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2 연구 도구

2.2.1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2008년)부터 5차년도(2012년)

의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어머니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5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
은 ‘남편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
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8].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α=.90, 2차 α=.90, 3차 α
=.91, 4차 α=.92, 5차 α=.92로 확인되었다.

2.2.2 어머니의 우울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2008년)부터 5차년도(2012년)

의 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어머니가 ‘전혀 안 느낌(1점)’
∼‘항상 느낌(5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8].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α=.90, 2차 α=.91, 
3차 α=.91, 4차 α=.91, 5차 α=.92로 확인되었다.

    
2.2.3 자녀의 학교준비도  
취학 전 유아 시기의 학교준비도를 확인하기 위해 7차

년도(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의사소통 3문항, 사
회 정서 발달 6문항,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 5문항, 
학습에 대한 태도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부모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
(4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욕구, 필요한 것, 
생각들을 말로 표현한다(의사소통)’,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다(사회 정서 발달)’, ‘인쇄된 자신의 이름을 알아본다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 ‘간단한 규칙과 지시를 잘 
따른다(학습에 대한 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8]. 내
적일관성 신뢰도는 의사소통 α=.85, 사회 정서 발달 α
=.75,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 α=.81, 학습에 대한 태
도 α=.86으로 확인되었다.

2.2.4 자녀의 자아존중감  
초등학교 1, 2, 3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수준 확인을 

위해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2015년)부터 10차년도
(2017년)의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녀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이)는 좋은 면이 많니?’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28].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8차 α=.74, 9차 α=.75, 10
차 α=.77로 확인되었다.

2.2.5 자녀의 전반적 행복감  
초등학교 1, 2, 3학년 시기의 전반적 행복감 수준 확

인을 위해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2015년)부터 10차년도
(2017년)의 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녀가 ‘전혀 행복하
지 않아요(1점)’∼‘매우 행복해요(4점)’ 중 하나에 응답하
였으며, 문항은 ‘○○(이)는 학교 공부를 생각하면 어떠
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8].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8
차 α=.68, 9차 α=.72, 10차 α=.74로 확인되었다.

2.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한국아동패널(http://panel.kicce.re.kr)로부터 데이

터를 제공 받아 연구 문제를 분석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에
서 취학 전 유아 시기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수집된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학습준비도는 7차년도(2014년) 
자료, 자아존중감과 전반적 행복감은 8차년도(2015년)부
터 10차년도(2017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8.0과 Mplus 7.4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은 첫째, 잠재계층성장분석(LCGA)을 사용하여 어머
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다. 둘째,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기초한 잠재계층별 우울의 
변화 양상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이용
한 성장모형을 사용하였다[29]. 셋째,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취학 전 시기의 학
교준비도, 초등학교 1, 2, 3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전
반적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
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증은 Tukey HSD를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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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df CFI TLI RMSEA SRMR
Mean

Intercept Linear Quadratic

No growth 205.881*** 13 .944 .957 .109
(.096-.123) .046 2.052***

Linear 14.980 10 .999 .999 .020
(.000-.040) .020 1.972*** .039***

Nonlinear 9.025 6 .999 .999 .020
(.000-.045) .017 1.965*** .054*** -.004

* p<.05, ** p<.01, *** p<.001

Table 2. Model fit information for model selection

3. 연구결과

3.1 어머니와 자녀의 일반적 특성
어머니의 특징을 1차년도(2011년), 자녀의 특징을 7

차년도(2014년)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어머
니의 연령은 10대 1명(.1%), 20대 400명(32.2%), 30대 
822명(66.1%), 40대 20명(1.6%)이며,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5명(.4%), 고졸 371명(29.8%), 전문대 졸 (3년제 이하 
기능대학) 363명(29.2%), 대학교 졸 (4년제 이상) 434명
(34.9%), 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 62명(5.0%), 무응답 
8명(.6%)이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 637명(51.2%), 여아 
606명(48.8%)이며, 월령은 만 72개월∼79개월이다. 

Variables Category N %

Mothers’ 
age (yr)

<20 1 .1
20-29 400 32.2
30-39 822 66.1
40-49 20 1.6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d 5 .4
High school graduated 371 29.8

Community college graduated 363 29.2
University graduated 434 34.9

Graduate school graduated 62 5.0
No response 8 .6

Child’s
gender

Male 637 51.2
Female 606 48.8

Child’s 
age

(months)

72.0 22 1.8
73.0 131 10.5
74.0 238 19.1
75.0 334 26.9
76.0 252 20.3
77.0 111 8.9
78.0 61 4.9
79.0 11 .9

No response 83 6.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43)

3.2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 변화 양상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변화 양상 분석을 위해 

Table 2와 같이 함수를 다르게 하여(무변화, 1차, 2차) 
모형을 비교하였으며, 모형 적합도 및 간명성을 고려했을 
1차 함수(linear)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에 선형 성장모형인 1차 함수 모형에 기초하여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잠재계층을 탐색하였다.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 적합도, 집단별 사
례수의 비율, 해석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29] 잠재계층의 
수가 3개인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잠계계층
의 수가 4개인 모형과 5개인 모형은 추정 실패함). 잠재
계층의 수가 3개인 모형은 평균 사후확률 또한 .896 이
상으로 확인되었다.

잠재계층의 수가 3개인 모형의 특징은 Table 4에 제
시하였다. 잠재계층1은 분석대상 중 434명(34.9%)이 포
함되었으며, 초기값은 1.398(p<.001), 선형변화율 
.020(p<.01)로 나타났다. 즉, 잠재계층1은 1차 시점부터 
5차 시점까지 가장 낮은 부부갈등 수준을 보이며, 작은 
수준의 증가추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수준 
저변화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계층2는 분석대상 중 580명(46.7%)이 포함되었
으며, 초기값은 2.016(p<.001), 선형변화율 .059(p<.001)
로 나타났다. 잠재계층2는 1차 시점부터 5차 시점까지 
중간 수준의 부부갈등 수준을 보이며, 증가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중수준 상향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계층3은 분석대상 중 229명(18.4%)이 포함되었
으며, 초기값은 2.979(p<.001), 선형변화율 .030(p>.05)
로 나타났다. 잠재계층3은 1차 시점부터 5차 시점까지 
가장 높은 부부갈등 수준을 보이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수준 무변화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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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AIC BIC SABIC Entropy LMR(p) BLRT(p)
Class proportions

1 2 3
1 14136.901 14172.778 14150.543 N/A N/A N/A 100

2 11821.505 11872.757 11840.993 .874 .0000 .0000 31.1 68.9 
3 11142.560 11209.189 11167.895 .804 .0219 .0000 34.9 18.4 46.7 

Table 3. Fit Indices for 1- to 3-class growth mixture models

※ Class 1: low-low changing group, Class 2: average-uptrend 
group, Class 3: high-unchanging group

Fig. 1. Profile plot of 3-class models

Latent 
classes

Estimate(S.E.)

Intercept Linear

1 1.398***(.047) .020**(.007)

2 2.016***(.062) .059***(.011)

3 2.979***(.126) .030(.026)
※ Class 1: low-low changing group, Class 2: average-uptrend 

group, Class 3: high-unchanging group
* p<.05, ** p<.01, *** p<.001

Table 4. Parameter estimates for latent classes

3.3 잠재계층별 우울의 종단적 변화 양상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대한 잠재계층별로 1차

년도(2008년)부터 5차년도(2012년)의 우울 수준의 변화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어머니 우울의 평균값 초기치는 잠재
계층 3개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상수준 무변화 집단, 중수준 상향 집단, 저수준 저변
화 집단 순으로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년도의 우울의 변화양상은 상수준 무변화 집단에서만 통
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상수준 무변화 집
단의 어머니는 5개년 동안 우울 수준이 증가하는 패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atent 
classes

Estimate
Intercept Linear

Maternal 
depression

1 1.612*** .002 
2 1.976*** .013

3 2.353*** .028*
※ Class 1: low-low changing group, Class 2: average-uptrend 

group, Class 3: high-unchanging group
* p<.05, ** p<.01, *** p<.001

Table 5. Multiple group analysis

3.4 잠재계층에 따른 자녀의 학교준비도, 자아존중감, 
행복감 차이 비교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대한 잠재계층에 따라 취
학 전 유아 시기의 학교준비도,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학교준비도의 4개 하위 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후분석 결과, 사회 
정서 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
의 경우 저수준 저변화 집단이 중수준 상향 집단과 상수
준 무변화 집단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
사소통의 경우 저수준 저변화 집단이 중수준 상향 집단
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은 2학년 시기와 
3학년 시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사후분석 결과, 2학년 시기는 저수준 저
변화 집단이 상수준 무변화 집단보다, 3학년 시기는 저수
준 저변화 집단이 중수준 상향 집단과 상수준 무변화 집
단보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행복감은 1학년 시기와 3학
년 시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후분석 결과, 1학년, 3학년 시기 모두 저
수준 저변화 집단이 상수준 무변화 집단보다 행복감 점
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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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Latent classes N M SD F Tukey HSD

School 
readiness 

2014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Class 1 402 3.54 .36 
8.85*** 2,3<1Class 2 534 3.46 .40 

Class 3 206 3.42 .43 

Approach to 
learning

Class 1 309 3.55 .38 
10.80*** 2,3<1Class 2 425 3.45 .42 

Class 3 159 3.41 .42 

Communication
Class 1 309 3.67 .43 

8.53*** 2<1Class 2 425 3.55 .49 
Class 3 159 3.59 .50 

Cognitive development 
and general knowledge

Class 1 309 3.71 .37 
9.79***  2,3<1Class 2 425 3.60 .40 

Class 3 159 3.59 .40 

Self-esteem 

Self-esteem
2015

Class 1 398 3.48 .46 
1.64Class 2 522 3.44 .49 

Class 3 203 3.41 .49 

Self-esteem
2016

Class 1 384 3.51 .43 
4.81** 3<1Class 2 505 3.44 .44 

Class 3 193 3.39 .45 

Self-esteem
2017

Class 1 375 3.54 .42 
7.91*** 2,3<1Class 2 493 3.45 .46 

Class 3 191 3.39 .43 

Happiness

Happiness
2015

Class 1 398 3.28 .44 
3.14* 3<1Class 2 522 3.24 .50 

Class 3 203 3.18 .49 

Happiness
2016

Class 1 384 3.35 .40 
1.61 Class 2 505 3.32 .46 

Class 3 193 3.28 .41 

Happiness
2017

Class 1 375 3.37 .44 
4.20* 3<1Class 2 493 3.31 .45 

Class 3 191 3.27 .44 
 ※ Class 1: low-low changing group, Class 2: average-uptrend group, Class 3: high-unchanging group
* p<.05, ** p<.01, *** p<.001

Table 6. One-way ANOVA comparison of school readiness, self-esteem, and happiness

4.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 출생 후 5년 동안의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변화 양상에 존재할 수 있는 변화 유
형에 기초한 잠재계층을 확인하고,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 
출생 후 5년 동안의 어머니 우울의 변화 패턴,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문제에 따
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 출생 후 5년 동안의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
갈등의 변화 양상을 성장혼합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독립적인 특징이 있는 세 개의 잠재계층이 존재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 잠재계층은 자녀 출생 시기인 
1차 시점부터 5차 시점까지 가장 낮은 부부갈등 수준을 
보이며, 작은 수준의 증가추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어서 
‘저수준 저변화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434명(34.9%)
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잠재계층은 자녀 출생 시기인 1
차 시점부터 5차 시점까지 중간 수준의 부부갈등 수준을 

보이며, 증가하는 패턴이 있어서 ‘중수준 상향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580명(46.7%)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 잠
재계층은 1차 시점부터 5차 시점까지 가장 높은 부부갈
등 수준을 보이며, 변화가 없어서 ‘상수준 무변화 집단’으
로 명명하였으며, 229명(18.4%)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대한 
잠재계층의 특징은 가장 높은 부부갈등 수준을 보이는 
계층의 경우 자녀 출생 후 5년 동안 부부갈등 수준의 변
화가 없이 높은 갈등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부
부갈등 수준이 높은 부부의 경우 갈등에 적절하게 대처
하는 기술이 부족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하며, 갈등 대처 
및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대한 잠재계층별로 
자녀 출생 후 5년 동안의 우울의 변화양상을 확인한 결
과, 상수준 무변화 집단, 중수준 상향 집단, 저수준 저변
화 집단 모두 평균값 초기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중수준 상향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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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저수준 저변화 집단의 어머니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변화가 없는 반면, 상수준 무변화 집단은 5년 동안 
어머니 우울이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부부갈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이라는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9-10].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인지, 정서, 행동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13-15, 30].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우울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은 
이 집단에 대한 우울증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회의 체계
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이와 같은 사회의 체계적 
지원이 건강한 자녀 발달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대한 잠재계층에 
따라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자녀 출생 후 7년 시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차이가 있
는지 확인한 결과, 학교준비도의 4개 하위 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
적으로 사회 정서 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은 저수준 저변화 집단이 중수준 상향 집단
과 상수준 무변화 집단보다, 의사소통은 저수준 저변화 
집단이 중수준 상향 집단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은 1∼3학년 
시기 중 2학년과 3학년 시기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확
인되었다. 구체적으로 2학년 시기는 저수준 저변화 집단
이 상수준 무변화 집단보다, 3학년 시기는 저수준 저변화 
집단이 중수준 상향 집단과 상수준 무변화 집단보다 자
아존중감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등학교 저학
년 시기의 행복감은 1∼3학년 시기 중 1학년과 3학년 시
기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1학
년, 3학년 시기 모두 저수준 저변화 집단이 상수준 무변
화 집단보다 행복감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 양육행동, 부모-자녀 
간 관계가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 초등학생의 자아
존중감,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20-27],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 양육행동, 부모
-자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어
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 또한 종단적으로 자녀의 학교준
비도,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은 건설적인 부부갈등
과 손상적인 부부갈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7 재인
용], 본 연구에서는 손상적인 부부갈등에 초점을 두고 연

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건설적인 부부
갈등을 활용한 변화 양상을 확인하는 종단 연구가 진행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
각한 부부갈등 수준이 높은 상수준 무변화 집단을 확인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상수준 무변화 집단이 어떤 부부갈
등의 특징이 있는지 밝히지는 못했다. 이에 후속 연구에
서는 인터뷰 등을 활용한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자녀 출
생 후 부부갈등 수준이 높은 집단은 어떤 이유로 높은 수
준의 부부갈등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자녀 출생 후 5년 동안의 어머니가 지
각한 부부갈등의 변화 양상이 저수준 저변화, 중수준 상
향, 상수준 무변화의 3개 잠재계층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특히, 저수준 저변화, 중수준 상향 집단과 달리 
상수준 무변화 집단의 어머니의 경우 자녀 출생 후 5년 
동안 우울 수준이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변화 양
상에 따라 자녀의 취학 전 유아 시기의 학교준비도, 초등
학교 저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변화 
양상이 어머니 자신뿐 아니라 취학 전 유아 시기, 초등학
교 저학년 시기의 자녀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부부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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